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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특사경,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

- 불법 건축,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… 시정명령, 형사입건 등 조치 -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

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

적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

으로 구월동, 남촌동, 수산동,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, 하반기에

는 계양구·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.

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.275㎢이며, 남동구가 23.758㎢로 

총 면적의 35.3%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.184㎢, 서구 14.526㎢ 

등의 순이다.

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▲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▲불법 건축 및 

가설물 설치 ▲무단 물건적치,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▲무단 토지 

형질변경 등으로,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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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, 잡석포장 등 불법 

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.

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

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,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

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. 또 남

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

발됐다.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

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

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.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개발제

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

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 벌채, 물건을 

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

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

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
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“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

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

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

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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